
OCI, 폴리실리콘 부진으로 “위험”
우리증권, 가수요 없고 미국의 중국산 규제로 … 경쟁력은 강화

OCI가 단기적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리

투자증권이 주장했다.

우리투자증권은 5월7일 OCI의 목표주가를 22% 상향조정했다.

김위 연구원은 “OCI는 단기적으로는 독일의 태양광보조금정책 변화로 가수요 기대가 어렵고 미국의 중국산

셀 반보조금ㆍ반덤핑 관세 부과로 미국수출에 타격을 받으며 가격상승 여력도 부족해 위험에 처해 있다”고 밝

혔다.

하지만, “OCI는 고품질 폴리실리콘(Polysilicon)과 고객기업과의 긴밀한 관계 등으로 가동률 100%를 달성할

가능성이 크고, 2012년 유럽의 태양광 설치량이 줄어들지만 중국, 미국, 일본, 인디아, 동남아의 설치량이 늘어

상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또 “OCI는 사업구조 조정이 중소형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돼 하반기로 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혜택

을 받을 것”이라고 예측했다.

우리투자증권은 OCI에 대해 투자의견 보유를 유지했지만, 목표주가는 30만원으로 22% 상향조정했다. <저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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